
37만 여건의 불교관련 기록물
과 2만5000여권의 불서를 인터
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불교정보
포털서비스가시작됐다.
불교관련 각종 기록물을 관리

ㆍ보존하는 조계종 중앙기록관
(관장 원학, 총무원 총무부장)은
10월 6일 홈페이지(lib.buddhism.
or.kr)를 통해 웹도서관을 오픈했
다.
이 웹도서관은 기존 불교서적

에 대한 검색뿐 아니라 각종 학
위논문과 주간지, 월간지 등 정
기간행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등다양한불교자료검색이
가능하다. 게다가 서적의 목차와
서평, 요약문도 싣고 있어 원하
는 책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터넷서점
사이트와연계돼있어새로나온
불서도손쉽게찾아볼수있도록
구성했다.
웹도서관은 중앙기록관이 소

장한도서이외에도동국대, 중앙
승가대등관련기관이보유한서
적에대한검색도가능하다. 아울
러 국회 등 정부기관 사이트에도
접근할수있어, 불교관련현안을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언
론과 일반 언론에 제재된‘최신
언론사뉴스’코너도불교뉴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한다.
특히 웹도서관은 오프라인 서

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웹도서
관에서 검색한 도서가 중앙기록
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
기록관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
며,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사도
가능하다. 기록관은 향후 불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서비
스도준비하고있다.
중앙기록관은 이와 함께, 사찰

별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도
펼친다. 기록관에 들어오는 장서
가운데겹치는서적을골라지원

을 원하는 사찰에 배포하고, 불
서보내기캠페인도벌인다는계
획이다.
중앙기록관은 불교관련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자료수
집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근
현대 고승은 물론 역대 종정, 총
무원장, 제방스님들의기록물을
집대성하는작업이그것이다. 이
를 위해 중앙기록관은 본ㆍ말사
에서 보존중인 자료를 체계적으
로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스템
도마련해지원할방침이다.
중앙기록관 관장 원학 스님은

“중요 스님의 기록물의 수집은
개인의삶뿐아니라불교사를재
조명할수있으며, 다양한학술적
목적 등의 활용을 등을 통해 그
가치를 높이고 이용서비스의 확
대를 이룰 수 있다”면서, 자료수
집에협조해줄것을당부했다.

김성우기자

buddhapia5@hanmail.net

조계종웹도서관오픈
37만여기록물검색가능ㆍ고승자료수집도

수년간노벨문학상후보에올
랐던 고은 시인이 올해도 세계
문학의높은산을넘지못했다. 
2005년부터연이은고은시인

의고배는유럽의문화적텃세와
는별개로한국작품의번역한계
를드러낸결과라는지적이많다. 
이웃일본은이미1970년대부

터 2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으로1968년에, 오에겐자
부로가 1994년‘만엔원년의 풋
볼’로노벨문학상을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1979년부터

1000여권의도서번역을지원한
데 비해 일본 정부는 1945년부
터현재까지 2만여종의해외출
간을지원했다. 일본의노벨문학
상 수상은 한국보다 20배 가까
이자국문학의해외출간에공을
들인 오랜 노력의 결과다. 물론
그 이면에는 메이지유신 등을
거치며 일본을 서구에 일찍 알
렸기때문이라는지적도있다.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9월

29일, “1970년대 이후 영어로
번역된 장ㆍ단편소설 41편 70
종 가운데 41%(21종)가 충실성
과가독성이매우떨어지는C등
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영미
권 독자가 작품에 몰입할 수 있
는수준의언어를구사한A등급
작품은 10%(7종) 뿐이었다. 번
역의 양과 질 모두 문제임은 틀
림없다.

이처럼 노벨문학상에서‘한
국문학의 세계화’를 고민하듯,
불교계 구성원 다수는‘한국불
교의 세계화’를 주장한다. 이들
은 영문불서 간행과 보급, 해외
포교승 파견 등을 대안으로 제
시한다.
1897년 미국에 건너간 스즈

끼 다이세쯔는 영문 저술을 통
해 서양에 젠(zen)을 소개했다.
티베트승려들이미국에상륙한
것이나, 숭산 스님이 하버드대
대학원생인현각스님을제자로
거둔 것도 영어로 법문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번역은 결코 쉬운 일

이 아니다. ‘까무잡잡하다’를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
을까? 번역기술로해결될수없
는 부분은 문화가 뒷받침해야
한다. 한국문학에서 불교를 빼
놓을 수 없기에 불교도서의 번
역은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
다. 더욱이고은시인작품의사
상적배경은불교가아니던가.
이런가운데조계종은한국불

서의영역출간등을목표로‘한
국전통사상서간행사업’을진행
중이다. 대한불교진흥원은‘해
외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치
고있다. 하지만문제는역시번
역 인력과 예산 확보다. 이들의
고충을정부가나서해결한다면
한국문인의노벨문학상수상을
앞당길수있지않을까?

해외포교로노벨문학상수상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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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법에는사형등생명과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은 없지만 승
적박탈은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
가지입니다. 출가자 인권을 위한 제
도개선이필요합니다.”
김종빈 前 검찰총장(변호사·사

진)은 10월 8일한국불교역사문화기
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제2회
호계위원 워크숍’에서 조계종 양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기소절차와 호법부의

구형제도’를발제한김변호사는출
가자 인권보호를 위해 처벌절차법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현재 조
계종은법이아닌호법부‘업무규정
(종령 제86호)’과‘사건사무규정(종
령 제93호)’등 종령으로 절차를 규
정하고있다.
김 변호사는“호법부장에게 치중

된호법부권한을통제할장치가미

흡하다”며 ,
“호계원ㆍ호
법부에재조사
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구
형을 합리화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한다”고주장했다. 김변호
사는또“형사소송법상법적안정성
을 위해 존재하는 공소시효제도가
호법부의 징계회부에는 없다”며,

“자의로특정승려의오래된비위를
들춰내징계회부할수있다”고지적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홍성칠

변호사(前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와
정준현 학장(단국대 법과대)이 각각

‘심판행위와 호계위원의 양형제도’
‘호계원법에 나타난 행정심판에 대
하여’를각각발표했다. 김진성기자

불교계관련규제와법령, 제도정
비를 위한 교계ㆍ정부간 논의가 처
음시작됐다.
‘불교계 규제법령 개정 TF팀’1
차 회의가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
부(이하 문화부) 제2차관 회의실
에서 열렸다. TF팀은 불교계와 청
와대, 문화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농림부, 보건복
지부 등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됐
다. 팀장은 문화부 권경상 종무실
장이다.
교계 관계자와 정부부처 실무과

장급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전통
사찰을 이ㆍ삼중 규제하고 있는‘7
개정부부처16개법령의일원화문
제와 현황’에 대해 논의 했다. 전통
사찰보존법(이하 전사법)은 전통사
찰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1987년제정됐지만, 정부부처

별법안과상충돼실효성문제가제
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기획실 고상

현 주임은“TF팀은 전통사찰 규제
를전사법으로일원화하기위한것”
이라며“청와대 및 각 부처도 이에
대해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고말했다.
조계종은 앞으로 ▲전통사찰 보

존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상
문체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령
(이상 국토해양부)을 중심으로 올해
안개정을요청할계획이다. 
TF팀은 1차 회의에서 교계 측이

제출한안에대해정부와교계의검
토ㆍ협의 후 10월 16일 2차 회의를
진행할예정이다.

김진성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정감사기간
(10월6~25일) 첫날인6일조계종총
무원장지관스님을예방했다. 김의
장은 국정감사 동안 나라의 발전동

력과국토잠재력을확인하고현장의
목소리를들을예정이다. 일정중해
인사를 방문해 법전 종정스님도 예
방할계획이다. 노덕현기자

조계종 포교
원(원장 혜총)
은 10월 10일
포교부장에 계
성, 포교연구실
장에 동성, 포
교국장에부명,
신도국장에 정무, 사무국장에 원
교스님을각각임명했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사진)은

1977년 화계사에서 종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81
년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계사
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
교대학을 졸업하고, 교육원 교육
부장(1999~2001), 전등사주지, 군
종특별교구부교구장등을역임했
다. 현재유가사주지및예비역군
승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은사
는서운스님.

노덕현기자

포교부장에 계성 스님
조계종 포교원 인사

‘환경보호’주제제11차한중일불교교류대회개최 제11차한
중일불교우호교류한국대회가10월9~11일제주도에서3국불교지도자400여명
이참석한가운데‘불교도의환경보호를위한책임과역할’을주제로열렸다. 사진은
10일관음사에서봉행된세계평화기원대법회후가진기념촬영장면. 사진제공=조
계종.         김성우기자

“출가자인권위해 견제장치등필요”
김종빈前검찰총장, 제2회호계위원워크숍서주장

전통사찰규제법령일원화논의

본사는‘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운영하고있습니
다. 동영상광고는시각과청각을동시에자극하는생
생한메시지전달로이미지형성및설득이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
서전), 단체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성지순
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영상학강사)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영상사업안내

‘불교계규제법령개정TF팀’1차회의열려

김형오국회의장지관스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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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재 법 어
[2008년 11월 28일(음. 11. 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조계사에서는 법륜상전과 국태민안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부처님진신사리 8각 10층 석

탑 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총무원장큰스님을

비롯한 28분의 원로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산

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

님들의많은동참바라옵니다.

◆일시 : 2008년 11월 28일(음. 11. 1) ~ 
2009년 6월 5일(음.  5.13)   
매주 금요일 10시

◆문의 : 종무소 02)73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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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력력
순순서서

음음 력력
1 11. 28 11. 1 서품(序品) 第一 지관 큰스님
2 12.  5 11. 8 방편품(方檢品) 第二 무진장 큰스님
3 12. 12 11.15 비유품(譬喩品) 第三 월운 큰스님
4 12. 19 11.22 신해품(信解品) 第四 정무 큰스님
5 12. 26 11.29 약초유품(藥草喩品) 第五 무비 큰스님
6 1.   2 12. 7 수기품(授記品) 第六 법산 큰스님
7 1.   9 12.14 화성유품(化城喩品) 第七 해남 큰스님
8 1. 16 12.2 1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 第八 원학 큰스님
9 1. 23 12.28 수학무학인기품(樉學無學人記品) 第九 무관 큰스님
10 1.  30 1. 5 법사품(法師品) 第十 흥교 큰스님
11 2. 6 1. 12 견보탑품(見寶塔品) 第十一 도문 큰스님
12 2. 13 1. 19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 第十二 인환 큰스님
13 2. 20 1. 26 권지품(勸持品) 第十三 지하 큰스님
14 2. 27 2. 3 안락행품(安樋檧品) 第十四 종진 큰스님
15 3. 6 2. 10 종지용출품(從地涌出品) 第十五 월파 큰스님
16 3. 13 2. 17 여래수량품(如槏壽量品) 第十六 도영 큰스님
17 3. 20 2. 24 분별공덕품(分別功德品) 第十七 혜인 큰스님
18 3. 27 3. 1  수희공덕품(隨喜功德品) 第十八 지관 큰스님
19 4. 3 3. 8 법사공덕품(法師功德品) 第十九 성우 큰스님
20 4. 10 3. 15 상불경보살품(常不經普薩品) 第二十 근일 큰스님
21 4. 17 3. 22 여래신력품(如槏神力品) 第二十一 밀운 큰스님
22 4. 24 3. 29 촉루품(囑槳品) 第二十二 혜창 큰스님
23 5. 1 4. 7   약왕보살본사품(藥王普薩本事品) 第二十三 현해 큰스님
24 5. 8 4. 14  묘음보살품(妙音菩薩品) 第二十四 청화 큰스님
25 5. 15 4. 2 1  관세음보살보문품(觀世音菩薩普門品) 第二十五 세민 큰스님
26 5. 22 4. 28  다라니품(陀榯尼品) 第二十六 옹산 큰스님
27 5. 29 5. 6 묘장엄왕본사품(妙莊嚴王本事品) 第二十七 혜총 큰스님
28 6. 5 5. 1 3 보현보살권발품(普賢菩薩勸發品) 第二十八 지관 큰스님

부처님진신사리 8각10층 석탑조성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조계사 28고승초청 법화산림법회 및 343일조상천도법회


